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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을 속이고 귀화한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, 
알바니아 공화국으로 송환 

-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 중 탈옥하여 도주한 범죄인 송환

□ 법무부는 오늘(4. 5.)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

명의를 도용하여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(남, 

1974년 生, 알바니아 출생)를 알바니아로 송환하였습니다. 

□ A는 1995. 8.경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칼로 택시운전자의 가슴 

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강도

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, 

1997. 3.경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,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

알바니아 국민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하였습니다. 

□ 이후 A는 미국･캐나다를 거쳐 2011. 11.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, 

2012. 2.경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하여 2015. 12.경 대한민국 국적까지 

취득하는 등 자신의 전과와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갔으나, A의 행방을 추적

하던 알바니아 당국, 대한민국 법무부 및 외국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수사를 

통해 2023. 7.경 마침내 그 소재가 파악되어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.

□ 법무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A를 조속히 검거하여 본국으로 송환하기 

위해 범죄인인도 절차에서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알바니아 당국과 

긴밀히 협력하며 인도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한 후, 범죄인 체포 및 

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귀화허가 취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

하여 단기간 내에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절차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.



□ 본 사건은 인간의 생명·신체를 경시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

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,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

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.

□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든 

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

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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